
“국민에 대한 책임, 끝까지 완수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책임경영 선포식’ 개최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은 나주 본원에서 기관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책임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서비스를 기관이 끝까지 책임지는 ’대국민 서비스 책임제‘를 전면 도입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정부 국정 과제 이행 2년 차이자 기관장 임기 3년 차를

맞아 마련됐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기관장의 임기 종반부로 접어들수록

국민에 대한 책임감은 더 무거워진다‘는 기조 아래, 남은 임기 전부를 

국민 체감 성과 완수에 쏟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화했다.

이날 새로 도입된 ’대국민 서비스 책임제‘는 ▲핵심 서비스 이행 표준을

국민에게 새로 공표하고 ▲주요 사업 대국민 서비스 과제에 대한 책임관을

지정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포식에서는 ▲(안전) 중대 재해·사이버 침해 없음(제로) ▲(고객) 국민

중심 국정 과제 완수 ▲(인공지능 시대) 전파·방송 미디어 인공지능 전환(AX)

선도 등 3대 책임 경영 약속을 선서하고, 실천 서약서에 서명했다.

과제별 핵심 성과 지표(KPI)를 설정해 이행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이행 결과는 기관장 성과 계약에 반영하며, 임기 종료 시 책임 경영 

백서로 발간해 차기 지도력(리더십)에 인계함으로써 책임 경영이 일회성

선언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로 뿌리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전파 초융합을 실현하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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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취임 첫날처럼 책임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라며, “대국민 서비스 책임제를 통해 국민의 신뢰에 성과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경영기획팀 김지성 차장(☎ 061-350-13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